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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뚱뚱한 사람, 유전자 영향 크다… 우측 전두엽 얇아 더 많이 먹게 돼

➢ 비만은 유전적 영향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캐나다 몬트리올병원 신경연구소 연구진은 28일(현지시간), ‘비만과 뇌 그리고 유전자의 관련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결과를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했다.

➢ 연구팀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장치를 이용해 1200명의 뇌 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인지검사 데이터를 활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연구진은 체질량지수(BMI)가 높은 비만인의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BMI가 높을수록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인지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과 보다 큰 성과를 위해 충동과 감정을 통제하는 ‘만족지연능력(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간인지능력(visuospatial ability)과 언어적 기억력(verbal memory) 

역시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2926095

* 논문보기: http://www.pnas.org/content/pnas/early/2018/08/27/1718206115.full.pdf

출처 : 중앙일보

체질량지수(BMI)가 높은 사람은 우측전두엽 피
질이 상대적으로 얇은 것으로 나타남
- Montral Neurological Institue 제공

https://news.joins.com/article/22926095
http://www.pnas.org/content/pnas/early/2018/08/27/1718206115.ful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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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은 이런 기능 저하는 뇌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MRI 등을 통해 연구한 결과 BMI가 높은 사람들은

왼쪽 전두엽 피질이 두껍고 오른쪽 전두엽 피질은 상대적으로 얇은 특성을 발견한 것이다. 연구진은 우측 전두엽

피질 손상이 과식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를 인용해 이런 뇌의 구조적 특징과 비만이 관련 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이란성·일란성 쌍둥이를 비롯한 이들의 형제자매에 대해 통계적 연구를 진행하고 “비만 역시 유전적 영

향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유전자로 인한 뇌의 인지적·신경학적 특징과 비만을 유발하는 행동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유전적 요인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며 유전자가 뇌 구조와 인지 기능상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논문의 주요 저자인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신경심리연구원의 우쿠 바이니크 교수는 “기존의 비만 치료는 식이요법

에만 초점을 맞춰 왔지만 이번 연구로 유전자에서 비롯된 신경행동학적 요인이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을 알았다”며 “이런 요인을 인정하고 식이요법과 동시에 인지훈련을 병행하는 등 신경활동과 관련된 요소들을 교

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

1. 뚱뚱한 사람, 유전자 영향 크다… 우측 전두엽 얇아 더 많이 먹게 돼

Heritability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PPS and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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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약물 ‘다발성경화증‘ 뇌 위축 예방

➢ 새로운 약물이 다발성경화증을 앓는 사람에서 뇌 위축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일 미신경질환&뇌졸중 연구소 연구팀이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밝힌 다발성경화증을 앓는 255명을 대상으로

96주간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이부딜라스트(Ibudilast) 라는 새로운 약물이 MRI 검사상 뇌 위축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체 성인 뇌 평균 용적은 1300-1500 밀리리터인 바 이번 연구결과 이부딜라스트가 위약에 비해 다발성경화증

환자에서 뇌 위축을 2.5 밀리리터 더 적게 소실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이부딜라스트 사용으로 인해 가장 흔히 보고되는 부작용은 두통과 위장관장애 그리고 우울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팀은 "이부딜라스트 사용으로 인한 뇌 위축 정도 감소가 증상 개선이나 기능 개선과 연관이 있는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연구결과가 매우 고무적으로 진행성 다발성경화증을 앓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1062

* 논문보기: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157388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1062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15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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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내 면역계 이용 새로운 알츠하이머치매 치료법 개발

➢ 체내 면역계를 이용 알츠하이머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전망이다.

➢ 최근 몇 년에 걸쳐 체내 면역계가 알츠하이머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

지만 이는 복잡하면서도 양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가령 체내 면역계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 알츠하이머질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반면 체내 면역계는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반응 염증 반응을 유발 결국 뇌 손상이 더 심해지게도 할 수 있다.

➢ 미세아교세포(microglia)는 뇌의 1차 방어선을 구성하는 일종의 대식세포로 뇌에서 불순물이나 독소, 병

원균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알츠하이머질환의 경우에는 완전히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이 같은 기

능부전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뇌 속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쌓이게 한다.

➢ 2일 플로리다대학 연구팀이 'Experimental Medicine'지에 밝힌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하면 톨유사수용체

(Toll-like receptors, TLRs)라는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이 깨진 세포나 병균에서 오는 물질들을

감지 면역 공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 알츠하이머질환을 앓는 사람의 뇌에서 이 같은 TLRs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이는 미세아교세포

수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Expression of sTLR4 and sTLR5 reduces Aβ plaques in 
TgCRND8 mice.

*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1060

* 논문보기: http://jem.rupress.org/content/215/9/2247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1060
http://jem.rupress.org/content/215/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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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日 연구팀, 유전자 뇌이식으로 파킨슨병 치료 가능성 제시

출처 : 뉴스웍스

* 원문보기: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68

* 논문보기: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161282

➢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일본 의료전문매체인 Qlife Pro는 최근

교토(京都)대학 연구팀이 칼빈딘(Calbindin) 유전자를 뇌에 이식해 도파민 관련 신경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 파킨슨병은 중뇌의 흑색질에 분포된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교토의학연구소의

다카다 마사히코(高田昌彦)교수팀이 고안한 것은 칼빈딘 유전자를 뇌에 집어넣어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이다. 

➢ 연구팀은 칼빈딘이 도파민 세포에서 충분히 발현됐다고 생각되는 수주일 뒤 원숭이의 뇌에 바이러스 벡터를

주입하고 정맥주사로 MPTP(파킨슨 증상을 일으키는 신경독소)를 전신에 투약했다. 그 결과,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경직, 떨림, 무반응과 같은 행동 이상이 크게 줄었다. 연구팀은 이번에는 원숭이의 뇌를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해

선조체의 도파민 트랜스포트의 양을 측정했다. 역시 바이러스 벡터를 주입한 쪽에서 도파민이 두드러지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입증했다.

➢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원숭이를 해부해 흑색질과 선조체 등 뇌의 표본을 분석했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벡터를

주입한 원숭이의 뇌 부위에서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성과가 파킨슨병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Movement Disorders’에

온라인에 게재됐다.

원숭이의 뇌를 양전자방출잔층촬영한 영상. 
비교군(왼쪽 Cont)에 비해 바이러스벡터 주입
부위(CB)에서 도파민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 뉴스웍스 제공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68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16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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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21699

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출처 : 약업신문

➢ GSK(한국법인 사장 줄리엔 샘슨)이 9월 새학기를 맞아 수막구균 뇌수막염 고위험군인 청소년의 질환 예

방을 위해 우리 아이를 위협하는 수막구균 뇌수막염 위험 상황 알리기에 나섰다. 

➢ 작년 한 해 수막구균 뇌수막염 환자 수는 17명, 올해는 벌써 상반기만 12명의 환자가 신고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수막구균 뇌수막염 환자가 한 해 평균 6.7명이었던 것에 비해 높은 수치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연령대는 청소년(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만9세~24세)기에 속하는 15세~24세였다.

➢ 이와 관련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는 청소년의 수막구균 뇌수막염 노출 위험 상황을 알리는 동시에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의 중요성 알리기에 나섰다.

➢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ACIP)에서 질환 발생이 증가하는 11-18세에 수막구균 뇌수

막염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청소년 예방 접종 스케줄에 수막구균 뇌수

막염 접종을 포함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대한감염학회가 ‘2014년 대한감염학회 성인 예방접종 개정안’을 통해 10-16세 청소년의 수막

구균 뇌수막염 예방접종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의 수막구균 질환 감염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별 수막구균성 질환 증례 수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2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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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 국내외 기숙사 입소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에게서는 수막구균 뇌수막염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기

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군에 비해 3.6배 정도 높은 수막구균 뇌수막염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지침서, 대한감염학회 등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막구균 뇌수막염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ACIP 권고에 따라 기숙사 거주 신입생에게 수

막구균 백신 접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각 학교 규정에 따라 백신권고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유학을 준

비하고 있다면 미리 백신을 접종 해두는 것이 좋다.

➢ GSK 한국법인 김진수 전무는 “수막구균 뇌수막염은 확진이 어렵고 발병 시 24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

는 만큼,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1세 미만 영유아 시기는 물론 청소년기에도 백신 접종을 통해 수막구

균 뇌수막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계속

GSK, 수막구균 뇌수막염 예방 캠페인 - 코리아구글 제공



2. 한국뇌연구원·KIST·IBS, 첫 연구성과 교류회 개최
* 원문보기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04_0000408675&cID=10810&pID=10800 

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출처 : 뉴시스

➢ 한국뇌연구원(KBRI)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연구성과 교류회가 사

상 처음으로 개최된다. 4일 KBRI에 따르면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이들 3개 기관이 참여하는 2018년 뇌 융합연구 성

과 교류회를 개최한다.

➢ 3개 기관은 이번 교류회에서 올해부터 추진한 협력연구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과제 및 추진계획

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6일에는 ▲KBRI 성과 발표 ▲KIST 성과 발표 ▲신진연구자 연구주제 및 보유 연구기법 소

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 한국뇌연구원 오원종 책임연구원은 첫 번째 세션의 의장을 맡아 제 1그룹의 연구주제인 ‘성상세포 활성을 통한 신경-

혈관 단위체 생리학 조절기전’에 대해 발표한다. 2일차인 7일에는 ▲IBS 성과교류발표 ▲차년도 과제 추진계획 및 협

력강화 방안 논의를 끝으로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 한국뇌연구원과 KIST 뇌과학연구소, IBS 뇌과학 관련 3개 사업단은 국가 뇌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

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부터 융합 연구를 시작했다.

공동 연구진은 첫 해인 올해는 7억 원을 들여 공동연구를 수행중이며, 내년에는 15억으로 연구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 각 기관은 상호 강점을 활용해 한국뇌연구원은 뇌 신경구조 분석․이해 등 기초연구, KIST는 뇌신경과학에 공학을 접목

한 응용연구, IBS는 신경활성의 기능적 미세조절 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해 포스트 커넥톰 시대에

대비한다. 

➢ 한국뇌연구원 임현호 직무대행(본부장)은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국내 뇌연구를 대표하는 3개 기관이 각각 보유한 수

월성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를 계속 확대하고, 향후 차세대 뇌연구를 위한 기반을 함께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뇌연구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04_0000408675&cID=10810&pID=10800

